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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리그 올스타 출전 선수 확정…신영석·김다인, 남녀부 팬 투표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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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황준선 기자 = 19일 인천계양체육관에서 열린 진에어 2025~2026 V-리그 남자부 한국전력 빅스톰과 대한항

공 점보스의 경기, 한국전력 신영석이 수비하고 있다. 2025.12.19.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문채현 기자 = 내년 1월 열리는 2025~2026 V-리그 올스타전 출전 선수 명단이 확정됐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2026년 1월25일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열리는 진에어 2025~2026 V-리그 올스타전 선수 명단을

확정해 발표했다.

올스타 선수는 팬 투표 70%+선수단(감독·수석코치·주장) 투표 15%+미디어(기자·방송중계사) 투표 15%의 비율로 28명을

선발했다. 이어 전문위원회 추천 12명을 더해 총 40명의 선수가 선정됐다.

올스타전에선 리그에서는 보지 못했던 색다른 선수 조합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올스타전은 K-스타와 V-스타로 팀을 나눠 진행하는데, 선수 포지션별 최종 선발된 순위에 따라 자동으로 팀이 배정된다. 

K-스타엔 아포짓 스파이커 2위, 아웃사이드 히터 1, 4위, 세터 2위, 미들블로커 1, 4위, 리베로 1위를 차지한 선수들이, V-스

타에는 아포짓 스파이커 1위, 아웃사이드 히터 2, 3위, 세터 1위, 미들블로커 2, 3위, 리베로 2위를 기록한 선수들이 호흡을 맞

추게 된다.



[서울=뉴시스] 여자 프로배구 양효진이 21일 화성종합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진에어 2025~2026 V-리그 여자부 IBK기업은행

과의 경기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KOVO 제공) 2025.12.21. *재판매 및 DB 금지

남녀부를 통틀어 팬 투표 1위를 차지한 선수는 신영석(한국전력)이다. 

신영석은 팬투표 2만9900표를 획득, 선수단과 미디어 투표에서도 가장 높은 점수를 얻으며 식지 않는 인기를 자랑했다. 

이로써 신영석은 통산 14번째 올스타로 선정되면서 한선수(대한항공)와 함께 남자부 최다 출전자로 자리매김했다.

레오(현대캐피탈), 전광인(OK저축은행), 정민수(한국전력) 등의 베테랑 선수를 비롯해 한태준(우리카드), 정한용(대한항공),

이상현(우리카드) 등도 올스타 무대를 밟는다.

여자부에서는 김다인(현대건설)이 2만1056표를 얻으면서 여자부 팬 투표 1위를 차지했다. 그는 선수단과 미디어 투표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양효진(현대건설)은 통산 17번째로 올스타 무대에 오르면서 남녀부 역대 최다 출전자로서의 타이틀을 굳건히 했다.

이들과 함께 김희진(현대건설), 임명옥(IBK기업은행), 강소휘(한국도로공사), 레베카(흥국생명), 최서현(정관장), 박정아(페퍼

저축은행), 실바(GS칼텍스) 등도 올스타전에서 만나볼 수 있다.

외에도 전문위원회 추천으로 K-스타 남자부 이우진(삼성화재), 황택의(KB손해보험), 알리(우리카드), 여자부 유서연(GS칼텍

스), 타나차(한국도로공사), 서채현(흥국생명)이 올스타전 무대에 오른다. 

V-스타에서는 남자부 비예나(KB손해보험), 이민규(OK저축은행), 김우진(삼성화재), 여자부 빅토리아(IBK기업은행), 이윤정

(한국도로공사), 시마무라(페퍼저축은행)가 선정됐다.

한편, K-스타 감독은 2라운드 종료 기준 남자부 1위를 기록한 헤난 달 조토 대한항공 감독과 여자부 2위 강성형 현대건설 감독



이 지휘봉을 잡는다. V-스타는 남자부 2위 레오나르도 카르발류 KB손해보험 감독과 여자부 1위 김종민 한국도로공사 감독이

이끌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진에어 2025~2026 V-리그 올스타전 출전 명단. (사진=KOVO 제공) 2025.12.22.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d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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